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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디션 대본

-성인 남자 30대-



- 영화 <연애의 목적>의 “유림”역을 연기해 주세요.
 
#1. 빈 교실 (낮)

햇빛이 건물 너머로 넘어가서인지 벌써 많이 어두운 교실. 

유림은 아이들 책상에 아무렇게나 걸터앉아 있다. 

유림 잠깐 일루 와 봐요.

잠시 망설여지지만... 다가와 서는 홍.

유림 여기 앉아 봐요....나, 머리 아픈데 잠깐 기대도 되죠?

유림, 홍에게 기대며.

유림 너무 좋아.

느끼하게 구는 유림. 정지한 듯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싸늘하게 유림을 내려다보며 말을 던지는 홍.

홍 선생님 여자친구가 서울여고 김희정 선생님이죠?

멈칫 하는 유림. 홍을 올려보며

유림 어떻게 알아요?

홍 저번에 말했잖아요. 제 친한 언니가 그 학교 다닌다구.

유림 (장난스럽게) 말했어요?

홍 뭐요?

유림 내가 찝쩍댄 거.

홍 (당연하다는 듯) 네.

홍의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 안았던 손을 풀며

유림 뭐요?

홍 안돼요?

유림 (화가 난 듯) 진짜 말했어요?

홍의 눈을 화난 눈빛으로 보는 유림. 마치 홍이 ‘장난이에요’ 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듯 하다.

홍 (당당하게) 네.

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홍을 바라보던 유림. 화가 나는 지 다그치는 말투로



유림 뭐라 그랬는데?

홍 그냥.. 최선생님에 대한 거요.

유림 저에 대한 뭐요.

뭔가 큰 약점을 잡았다는 듯 승자의 눈빛으로 야유하듯 가벼운 미소를 흘리는 홍.

홍 다요. 뭐 찔리시는 거 있으세요?

허를 찔린 유림. 하지만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 오히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

유림 이보세요. 최선생님.. 아니 그건 최선생님과 저 둘만의 개인적인 문젠데.. 

상식적으로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.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 아니면....

정상적인 사람의 개념으로 그게 이해가 가는 행동이에요?

최선생님.. 진짜 좀 미친 거 아니에요?

툭-인기척에 고개를 돌리면.. 학생들 몇 명이 지나간다. 말문을 멈춘 유림.

계속 여유 만만한 홍의 표정. 유림 잔뜩 화난 표정을 애써 억누르며

유림 잠깐 나가서 얘기해요.. 잠깐만 나가서.

팔짱을 끼고 유림을 비웃듯 서 있는 홍. 그런 홍의 태도에 점점 약이 오르는 유림

유림 교육계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엄격한 곳이에요.

난 최선생이 나이가 좀 있고 처음이라서

되도록 편하게 적응하게 해주고 싶었고..

내가 한 번이라도 선배 대접 받으려고 무게 잡은 적 있어요?

한쪽 입술 끝을 치켜 올리며 비웃 듯 유림을 응시하는 홍.

홍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는 유림. 갑자기 비위가 상한 듯 

유림 웃어요, 지금?

주춤, 표정이 굳는 홍. 하지만 다시 어디 한번 계속 해보라는 듯 여유 있는 표정으로 되돌아오는 홍.

유림 최선생은 진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.

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여기서 살아남기 힘들어요.

난 최선생같은 교생 첨 봤어요.

내가 최선생한테 편하게 대해주니까 우습게 보여요?

가증스럽다는 듯 유림을 빤히 쳐다보는 홍. 주춤하는 유림.



홍, 유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독하게 한마디를 씹는다.

홍 그러니까 찝쩍대지 마.

갑작스런 공격에 당황한 유림..

유림 아니, 최선생님,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.. 집적댄 게 아니라..

도전적으로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홍.

홍 앞으로 나한테 손대지 마.

밀리는 유림.

유림 최선생님, 최선생님은 내가 그렇게 싫어요?

난 최선생님 좋아서 그런 건데...

하고 홍의 눈치를 살피면 처음 보는 홍의 차갑고 독한 눈빛.

홍 나랑 자고 싶어요?

유림 (왠지 주눅 들어 솔직하게 대답하는) 네.

유림 앞에 대들 듯 손바닥을 척 내미는 홍. 놀라 홍의 얼굴을 보는 유림.

유림 뭐요? 

홍 50만원이에요.

유림 뭐가요?

홍 나랑 자고 싶다면서요. 50만원 주세요.

한방 얻어맞은 유림.

유림 미쳤어요?

물러서지 않는 홍.

홍 난 그냥은 안 자요, 돈 받고 자요.

기가 막혀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유림.

유림 최선생님 원래 그런 여자였어요? 

홍 그게 깔끔하잖아요. 



울컥 치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, 홍의 어깨를 붙잡고 마구 흔들어대는 유림.

유림 최선생님 왜 이래? 정신 차려!

홍 (무섭도록 처연하게 바라보며) 싫으면 관두세요.

뒤돌아 가는 홍, 유림, 그런 홍을 잠시 쳐다보다 홍의 팔목을 확 낚아채는 유림.

유림 조용한데 가서 얘기 좀 해요.

홍 (팔을 뿌리치며) 하세요.

유림 여긴 사람이 많잖아요.

최선생님이랑 자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, 나도 이젠 자기 싫어요.

최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. 좋아서... 왜 그렇게 사람마음을 몰라줘요?

심각해 보이는 유림의 얼굴.


